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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장난감 대신 펀드·ET F 선물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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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장난감 대신 어린이 펀드와 ETF(상장지수펀드)를 자녀에게 선물해주는 것

은 어떨까. 자녀에게 재테크 개념과 투자에 대한 습관을 심어줄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목돈 마련에 도움을 유용해 어린

이날 선물로 눈여겨볼 만하다.

자산운용사들은 어린이날 추천 상품으로 한국과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거나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ETF 등을 추천했다. 장기 성장성을 바라보고 자산배분을 통한 리스

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운용사들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 성장 섹터에 장기, 분산 투자할 수 있는 TIGER 200 ETF,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

닥100 ETF와 국내 IT 성장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펀드',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와 'TIGER 반도체

TOP10 ETF' 등을 추천했다. 

연금계좌를 통한 장기투자라면 'TIGER TDF2045 적격 ETF'와 같은 TDF(타겟데이트펀드)나 대표 원자재 상품인 금, 은 투자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TIGER KRX금현물', 'TIGER 은액티브 ETF' 등도 권했다. 어린이 전용 상품인 '미래에셋

우리아이3억만들기 증권자G1호', '미래에셋 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 증권자' 펀드도 꼽았다. 국내외 대표 우량기업에 투자하

면서 가입자들(초등 4학년~중등 3학년) 중 매년 2회 추첨을 통해 해외 글로벌 기업(중국 상해·심천)에 탐방하는 기회도 노릴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한국과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권했다.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KODEX 200 ETF', 미국을 대

표하는 500개 우량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KODEX 미국S&P500 ETF',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운용 관계자는 "어린이를 위한 투자는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초장기 투자다. 시장 전체의 성장을 추종하는

대표지수 ETF에 투자할 때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며 "대표지수는 우량한 종목을 지속적으

로 교체하며 지수 전체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 자녀의 소중한 종잣돈을 끝까지 지키며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래 성장성이 있는 ETF를 선별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4개 섹터(메모리·비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장비)로 나눠 분야별 대표 기업에 투자하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를 꼽았다. 2022년 11월 상장 이후 수익률은

603.25%, 연초 이후로는 50.65%에 달했다.

또 이달 14일 상장한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도 추천했다. 우주 산업에 발빠르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존

상품과 달리 우주기술 기업 만을 편입했으며 성장 초기 산업이라는 점에서 빠른 종목 편출입을 위해 액티브 ETF로 상장했다.

KB자산운용은 'RISE 미국S&P500', 'RISE 대형고배당10TR',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RISE TDF2050 액티

브 적격' ETF 4종을 자녀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추천했다.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들을 고르게 분산투자 할 수 있는 'RISE 미국S&P500 ETF'는 총보수 0.0047%의 낮은 보수율을

책정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유리하다. 

또 국내 선도기업에 자동적으로 리밸런싱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RISE 대형고 배당10TR ETF'와 2050을 목표로 주식(위험자

산)과 채권(안전자산)의 자산배분이 있는 'RISE TDF2050액티브적격 ETF'는 미래(2050년)에 맞춰 자산배분안이 설계돼 있

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면서 채권을 통해 안정성까지 보강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

권혼합50 ETF'도 권했다. KB운용 관계자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의 성장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총보수도

0.01%로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신한자산운용은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투자하는 동시

에, 주 단위로 국내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해 연 15%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목표로 하는 타겟커버드콜 전략 ETF다. 이

를 통해 아이들은 국내 우량 대형주에 투자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한 월분배 현금흐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단순

히 분배금만 받는 상품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또 국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일반 계좌 투자 시에도 세금 부

담을 낮추면서 월 현금흐름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코스피200 종목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김정현 신한운용 ETF사업그룹장은 "어린이를 위한 투자는 단순히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아이가 돈이 일하는 구조와 장

기 투자의 원리를 배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는 국내 대표 지수 투자와 월분배 구조를

함께 갖춘 상품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한 장기 투자와 금융교육에 활용하기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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